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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결합 심사 798건, 276조원 
-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로 전체 심사 건수 감소 - 

-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미용 분야 M&A 활발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의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2015~2024) 】

    ※ 심사 건수는 해당 연도에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를 의미함(가령, 2024년

심사 건수의 경우 2024년 이전에 신고되어 2024년 심사가 완료된 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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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였다. 

  이 중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
(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 기업결합 규모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동일(49건)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8.4조 원 → 10.5조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업종별(상대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2차전지 15건),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 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하였다. 특히,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

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

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허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하여 과태료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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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작년에는 신고 면제 대상

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기업결합을 온라인(mna.ftc.go.kr)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

여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현대화하였다*. 최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공정위 보도자료 ‘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24.8.6. 배포)‘ 

및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24.4.29. 배포)‘ 참고 

  앞으로도 공정위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다. 

※ [별첨]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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